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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동행 세일’ 일환� 신규 판매자 패션 상품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
동행 세일 기간 동안 수수료 할인, 마케팅 지원 등 804억 원 규모 다양한 지원 펼칠 계획

2020. 7. 3. 서울 — 쿠팡은 패션 카테고리 신규 판매자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놓은 ‘2020 패션 마켓’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. 이
번 행사는 ‘대한민국 동행세일’의 일환으로 9일까지 지속된다.

쿠팡은 최근 패션 업계 판매자들의 이커머스 진입장벽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. 쿠팡 마켓플레이스 패션 카
테고리에 신규 입점했거나 6월 이후 첫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에게는 월 매출액 최대 500만 원까지 판매수수료 0%(단, 판매수수
료 0% 적용 시 운영료 3.5% 부과)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 여기에 판매자들의 상품이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,
광고 활동을 지원한다.

패션 카테고리에 새로 입점한 셀러들을 모아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‘여성패션’ ‘남성패션’ ‘유아동패션’ ‘신발’ ‘가방&잡화’ 등
카테고리의 다양한 패션 상품을 선보인다. 대표상품으로 ‘에이치블레이드 카멜레온 슬로건 오버사이즈 티셔츠 반팔’이 4만 6천 원
대, ‘디퍼런트벗세임 블리치 메인로고 티셔츠’가 1만 9천 원대이다. 로켓와우회원은 ‘맥끌라니 페니 크로스앤 벨트백 인디핑크’ 3만
9천 원대, ‘위시키즈 하올 배색 티셔츠’ 2만 원대 등 일부 상품을 추가 할인된 회원전용가에 구매할 수 있다.

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티파니 곤잘레스 시니어 디렉터는 “이번 기획전은 쿠팡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
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”며 “작은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
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쿠팡은 중소 납품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‘대한민국 동행세일’ 프로모
션을 진행한다. 이 기간 동안 쿠팡 마켓플레이스 패션카테고리 부문에 신규 입점하는 셀러들의 판매수수료를 할인하고, 일정 요건
에 부합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판매대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등 작은 패션 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, 더 많은 상
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804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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